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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싱가포르=김우용기자]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모바일 백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마이크로웨이브 백홀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넷이벤츠 2010 프레스 서밋’에 참석한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전문회사 엑설트(Exalt)의 아미르 주포눈 CEO는 20일 

싱가포르 한국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백홀은 일종의 

보험”이라며 “전용회선 백홀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시장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오늘날 통신환경은 빠른 속도로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한다. 또한 

통신기술이 4세대(4G)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서 많은 용량증가 요구가 

발생한다. 음성 트래픽만을 관리하던 과거에는 약간의 설비확충만으로 

백홀기능이 충족됐지만 이제는 네트워크 부담이 과다해 설비자체의 변화가 

요구된다.  

  

아미르 주포눈 CEO는 “과거 통신사업자들은 

1년에 200억~300억 달러의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전용회선 백홀라인 임대에 

투자했다”라며 “전용선 임대를 통한 용량 

확장은 이제 최대 200배까지 증가했고 

비용때문에라도 수용하기 힘든 방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마이크로웨이브 백홀이 비용절감 면에서 

강점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비용이 급격히 감소해 전용회선 

기반 백홀의 비용보다 비용부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설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적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은 작은 장비를 건물 벽면이나 외부 기지국 일부분에 

▲ 아미르 주포눈 CEO 
 



장착하기 때문에 하루면 곧바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아미르 주포눈 CEO의 

주장이다.  

  

실제로 광케이블을 이용한 전용회선 백홀은 정부기관의 허가와 매설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진다.  

  

한국시장에서는 섬과 같은 도서지역에서의 가능성이 높다. 아미르 주포눈은 

“섬을 연결하려면 해저광케이블을 이용해야 한다”라며 “마이크로웨이브는 

한국에서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공사와 관리, 유지 면에서 강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시장은 광케이블 보급률이 높아 시장이 크진 않다”라며 

“다만 마이크로웨이브가 가격이 저렴해 광케이블의 백업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액설트는 2004년 설립돼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다.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으며 통신업체나 엔터프라이즈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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